
호남, KP케미칼 합병 본격화한다!
대신증권, 주식매수청구권 부담 일부해소 … 영업적 효과는 미미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의 합병을 하반기에 본격화할 것이라고 대신증권이 4월17일 주장했다.

정부의 개정상법이 4월15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그동안 양사 합병에 최대 걸림돌이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부담이 일부 해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신증권 안상희 연구원은 “양사의 합병이 본격화되면 당장 영업적인 효과는 미미하지만 호남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수 등을 통한 본격적인 성장로드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신증권은 호남석유화학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 목표주가 50만원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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